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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끼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
「실내건축기준」을 개정하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 ’19.10.29(화) >

◈ 건설사나 국토부나, 자기 손이 방문에 끼여봐야..

-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설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

- 실내건축기준 개정(안)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닫힘 방지장치,
속도제어장치 등으로는 손끼임 사고 방지가 어려우며, 기준 무력화 우려

□「실내건축기준」개정(안)(9.27~10.17 행정예고)은 “손끼임 방지장치”

설치를 기피하거나 임의 철거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안전사고를 

막을 수 있도록 다른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끼임

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나

ㅇ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(안)에 대한 찬성 의견과 우려 표명 등 

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,

 ㅇ 손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

검토하여 「실내건축기준」을 개정하겠습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

안전팀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498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


